11월달 교환유학 보고서

202108024 일본어일본학과 이수빈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11월 4일, 페리스 대학에서 대학 축제를 했다. 나는 유학생회 친구들이랑 다같이 음식을 팔았다. 대만식 타코와 버블티를 팔았다. 학생 식당애서 팔아서 그런지 유학생회 음식을 사가는 손님들이 매우 많았다. 내가 했던 일들을 끝내고 친구들과 함께 이곳저곳 구경을 했다. 한국의 대학 축제와 달리,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학교 학생, 가족단위의 손님, 노인분들 등 다양한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라 더욱 즐겁고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유학생회가 음식 판매 1위를 하여 학교 측에서 상품도 받았다. 힘들었지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11월 5일, 도쿄를 놀러가서 처음으로 메이지 신궁을 가게 되었다. 도쿄는 몇 번이나 가보았지만, 메이지 신궁은 처음 가보아서 기대를 하였다.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커서 마우 놀랐다. 매우 큰 숲 속을 걷는 느낌이었다. 각 나라의 술을 보관하는(와인 같기도 하였다) 창고도 있고, 각 지의 쌀도 특이한 통에 담아 전시해놓은 공간도 있었다. 이때까지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봐왔던 신사들과는 규모가 달라서 더욱 기억에 남았다.
[image: ][image: ]  11월 11일, 한국은 빼빼로 데이라서 기숙사 친구들과 다같이 빼빼로를 만들어 먹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져서 깜짝 놀랬다. 다같이 반죽을 만들고 나누어 먹으면서 여러나라의 기숙사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소소하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11월 16일, 학교에서 진행하는 걷기 챌린지에 페리스 학생들과 참여하게 되었다. 한번씩 다들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을 한다. 걷기 챌린지에 참여한 후로 많이 걷게 되었다.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걸어보자는 격려도 한다. 걸음 수가 많으면 상[image: ]금도 받아서 다들 열심히 걷고 있다. 운동도 되고 상금도 받으니 일석이조인 것 같다.

[image: ][image: ]11월 19일, 목요일 수업 과제로 일본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드는 과제를 했다. 교환학생 친구들과 다같이 오코노미야키를 만들었다. 오사카식 오코노미야키와 반죽에 김치를 넣어 만든 새로운 버전의 오코노미야키를 만들었다. 의외로 엄청 맛있었다. 다같이 일본 요리를 만들고 동영상을 편집하며 교환학생 친구들과 더욱 더 돈독한 시간을 가졌다.

11월 23일, 작년에 신라대 어학당에서 유학생활을 했었던 일본인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만나는거라 더욱 설레였다. 근황 이야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일본인 친구가 취직이 거의 확정이 된 것과, 내 생일도 지난 날이여서 서로서로 축하하기 딱 좋은 날이라 만나게 되었다. 서로서로 좋은 일이 많아서 기분이 좋았다. 전부터 먹고싶었[image: ][image: ]던 몬자야끼도 먹게 되어 더 기분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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